
4월 광고경기 

전월대비 

호전 전망

4월 국내 광고경기는 전월인 3월대비 호전될 전망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후 KOBACO)는 국내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광고경기예측지수(KAI)를 조사한 결과 4월 예측지수가 133.0을 기록했

다고 발표했다. 

월별 KAI가 100을 넘을 경우 광고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은 광고비 감소가 예측됨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봄철 광고 성수기를 맞아 기업들이 본격적인 광고활동

에 돌입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KOBACO측은 

설명했다. 

매체별로는 지상파TV(124.5), 종편PP를 포함한 케이블TV(122.3), 라

디오(109.1), 신문(101.4), 인터넷(126.8) 등으로 조사됐으며, 업종별로

는 화장품 및 보건용품(180.0), 패션(177.7), 음료 및 기호식품(161.5) 등

의 업종에서 광고비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가정용품(81.6), 출판 및 교육

(81.8) 등의 업종에서는 광고비 감소가 예상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광고주가 생각하는 1/4분기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광고주들은 경기 둔화에 

따른 비용 삭감과 예산 감축(29%), 뉴미디어와 기존 미디어의 조화와 효율성 제고(24%), PPL과 가상광고에 대한 

광고심의 논란(14%)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광고경기예측지수조사(KAI :Korea Advertising Index)는 방송광고비를 포함한 국내 주요 광고매체의 경기변동

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광고산업 경기를 진단할 목적으로 매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광

고주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 KA A  

<표 1> 매체별 광고경기 전망

종합

133.0

지상파TV

124.5

케이블TV

122.3

라디오

109.1

신문

101.4

인터넷

126.8

<표 2> 업종별 광고경기 전망

종합

133.0

식품

158.9

음료	및
기호식품

161.5

제약	및	
의료

146.8

화장품	및	
보건용품

180.0

출판	및	
교육

81.8

패션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177.7

133.5

기초산업재

115.1

수송기기

117.3

가정용품

81.6

건설·건재	
및	부동산

125.6

유통

137.4

금융	및	
보험	

142.6

증권	및
자산운용

115.8

여행	및
레저

93.8

서비스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광고

98.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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